
인천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서

아이디어명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사고수가 증가하며 이를 예방할  

방법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스쿨존 안전사고는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2011년과 2017년 

사이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건너던 보행자를 운전자가 친 것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과속을 막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고가 이어지기도 하고, 칠이 

벗겨진 경우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착시현상을 

이용한 가짜 과속 방지턱도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중에는 가짜라는 걸 알고 그냥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개선방안

그래서 나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도로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 주는 장치를 생각했다. 이 장치는 보행가가 걸으며 횡단보도에 

압력을 가하면 횡단보도에 있는 압력센서가 압력을 느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빛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스마트 기술의 
주요기능 및 특징

압력센서가 압력을 느끼는 방법은 압력이 가해진 부분에 전도도가 

달라지면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서가 압력을 

감지하면 위에 있는 전구들이 달린 전광판에 내장된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 보행가가 있는 곳 위의 전구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러면 전구가 빛난다. 전구가 빛나는 이유는 전구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며 열과 빛이 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빛은 전구를 감싸는 

빨간 유리를 통과하여 빨간색이 된다. 빨간색 유리는 백색광에 

섞인 여러 빛 중 빨간색의 빛만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이다. 빨간색의 빛이 나오게 한 이유는 빨간색은 인간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3가지 색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빨간색은 경각심을 운전자에게 주기도 한다. 이렇게 보행자가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다.  

기대효과
보행자가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색인 빨간색으로 

알리면 운전가가 사고를 낼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상도


